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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질� 상파울루의� 김성주,�

정진영,� 김은찬�선교사입니다.�

언어,� 음식,� 기후,� 문화�어느�

하나� 빼놓지� 않고� 골고루�

경험하며�각종�좌절감에�익숙

해지고� 있는� 8개월� 차� 신입� 선교사입니다.� 저희�

가정이� 브라질에� 살면서� 경험한� 아주� 소소한� 이

야기들을�함께�나누고자�합니다.

거주하는� 아파트의� 문지기인� ‘더글라스’가� 작업�

중� 손을�크게�다쳐�수술�후�최근에�복귀했습니다.�

한� 번은� 다� 낫지� 않은� 손으로� 청소하는� 모습을�

보고,� 안타까운� 마음에� 과라나(Guarana,� 브라질�

국민음료)를� 들고� 격려차� 찾아갔습니다.� 나를�

반갑게�맞이하는�그는�내가�들고�간�과라나를�보자�

미간을�좁히며�대답합니다.�

“아…�나는�콜라가�좋은데!�이번에는�그냥�마실게!”�

멋쩍게� 웃음으로� 화답합니다.� 브라질� 국민인�

더글라스는� 국민� 음료인� ‘과라나’보다� 콜라를� 더�

좋아한답니다.�

은찬이와�함께�매일�저녁�숙제를�합니다.�하루는�

과학� 숙제를� 같이하는데� 잡지나� 신문에서� 동물�

사진을�골라�오려서�종이에�붙여가는�과제였습니다.�

온� 집안을� 다� 뒤져도� 동물� 사진을� 찾을� 수� 없자�

은찬이는�사진�대신�동물을�그려�달라고�했습니다.�

귀찮은�마음을�최대한�숨기며�예의�있고�논리�있

게�대답합니다.�

“봐봐,� 사진을� 오려서� 붙여가는� 거잖아?� 그려

가는�게�아니고!”

다음�날�하굣길에�은찬이는�아빠를�보며�한마디�

합니다.�

“아빠~� 친구들은� 다들� 동물� 그려왔던데!� 그냥�

그려갈�걸�그랬어.”�

옆집� 덩치� 큰� 강아지에게서� 빠지는� 다량의� 털

들이�복도로�스며�나와�바람에�의해�빙빙�돌다가�

현관문을� 열면� 쏜살같이� 우리� 집� 안으로� 들어오곤�

합니다.� 목욕할� 때� 배수가� 되지� 않고� 역류하는�

하수구를�바라보며�옆집을�떠올립니다.

‘개털� 때문에� 하수구가� 막힌� 거� 아냐?� 이사� 올�

때부터� 시끄럽더니,� 주인은� 도대체� 뭐� 하는� 사람

이야.’� 불편함을� 이기지� 못하고� 철물점에� 들려�

하수구� 청소제를� 샀습니다.� 사용법을� 번역하여�

[선교사�선교현장⑧�-�브라질]

스물세번째 이야기

BOM DIA! (봉 지아)

초등학생이 된 은찬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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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독한� 후� 청소를� 마쳤습니다.� 시원하게� 내려가는�

하수구를�바라보며� ‘12,000원이면�해결될�일을….’�

애꿎은� 옆집� 사람만� 미워했음에� 회개하고� 생각을�

고칩니다.�

‘옆집도�나만큼�최선을�다하고�있는�거야!’

언어� 수업�중� 사는�지역에�관해�이야기할�때였

습니다.� 상파울루는� 낮에� 햇살이� 좋아� 빨래� 건조

기가� 없어도� 된다는� 선생님의� 말씀에� 손을� 들었

습니다.�

“선생님,� 저희� 동네는� 소각장이� 근처에� 있어�

먼지와�그을음�때문에�창문을�열�수도�없고�빨래를�

밖에서� 말리기가� 어렵습니다.”� 소각장이� 근처에�

있다는�이야기에�선생님은�화답합니다.

“소각장� 근처에� 사는� 것은� 거의� 죽음이지요.�

즉,� 묘지입니다.”�

그렇습니다.�선생님의�말씀에�의하면�저희�가족은�

브라질�상파울루�봉헤찌루�소각장�옆�죽음이�멀지�

않은�묘지에�살고�있습니다.

상파울루는� 겨울의� 끝자락이지만� 큰� 일교차� 때

문인지� 가족들이� 감기를� 달고� 삽니다.� 봄이� 오면�

그간� 쌓였던� 스트레스도� 풀� 겸� 근교로� 여행을�

다녀올까� 합니다.� 주의� 은혜� 안에서� 잘� 적응할�

수� 있도록� 기도� 부탁드리며� 소소한� 일상의� 이야

기로�또�뵙겠습니다.� Tchau(짜우)

�

[정리:�김옥숙� � 편집:� 최선]

 monotoon [모놀로그 인 바이블]

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

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

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!

출처 https://instagram.com/monotoon_kimsookyu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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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BEE� 소식

1.� 2022년� “일상을� 넘어� 푯대를� 향하여”� 일상에서�

말씀을� 실천하며� 각자에게� 주신� 사명을� 가지고�

믿음으로�나아가는�BEE�가족을�축복합니다.�

� “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

 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(빌3:14).”

2.� � 22년�하반기�OBA�및�심화�과정!�말씀과�더불어�
성장하는�은혜의�자리에�성도님들을�초대합니다.�

3.�  9월� 17일(토)� 6:30,�한동홀에서�대면�기도�모임이�
시작되었습니다.� 코로나19� 방역수칙을� 잘� 지키며,�

기도의�자리에서�함께�선교사역과�선교사님을�위해�

기도해요!

4.� 양재� BEE� 기도모임이� 대면으로� 전환되었습니다.�

다.� 6시30분!� 양재� 비전홀� B(B1식당옆)입니다.�

코로나19� 방역수칙을�지키며�하나님의�마음을�품

고�열방을�향해�기도합니다.

5.� BEE�기도모임�때�찬양과�악기로�예배를�함께�섬길�

팀원을� 모집합니다!� 기도� 테이블� 식구,� 순식구�

중에서� BEE를� 하셨거나� 비로� � BEE를� 시작하고�

싶으신� 분,� 토요기도� 모임� 참석자� 중(예정� 포함)

에서�싱어,�인도자�모집합니다.� �
 

�


